
소비자를 유혹하는 밥맛

벼농사 중간관리
거름주기 물관리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물관리

산간고랭지, 거름기가 많은 논,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이나 이삭거름 주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질소질

거름은 주지 않고 칼리질 비료만 주어야 한다.

가뭄으로 이앙이 늦어진 논은 새끼칠 거름을 생략하고 이삭거름을 조절하여 감량 시용하면 출수지연에 따른

등숙불량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이 많을 경우 햇볕 쪼임 시간 부족으로 벼가 웃자라 연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병해충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참새끼 치는 초기는 일반적으로 중기 제초제를 주는 시기이므로 논바닥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물을 유지해야 한다.

참새끼 치는 시기에는 잡초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물 깊이를 2~3㎝깊이로 얕게 유지하여 참 새끼가 빨리 잘

치도록 한다.

일찍 심어 참새끼 치기가 끝난 논은 헛새끼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중간 물떼기를 실시한다.

중간 물떼기는 이삭 패기 전 40일~30일 사이에, 배수가 좋은 사양토는 5~7일간 논바닥에 가벼운 실금이 갈

정도로 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점질토양에서는 7~10일 정도 비교적 강하게 하여 금이 크게 가게 한다.

이시기에 물을 깊게 대면 가지치기가 억제되거나 늦어지며, 벼가 연약하게 자라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헛새끼가 많아지면 영양분 소비, 햇빛의 차단, 병해충 발생 조장 등으로 벼가 연약하고 생육이 불균일하여
쓰러짐의 원인이 되어 쌀 생산성 및 품질을 저하시킨다.

중간 물떼는 시기는 참새끼 발생정도, 토양 상태, 잡초발생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중간 물떼기 효과

계속 물대기에 의한 토양환원으로 생긴 각종 유해물질을 없애줌으로서 뿌리 썩음을 방지하고 뿌리활력을 높여준다.

중간 물떼기에 의한 뿌리의 활력증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생육후기까지도 벼 뿌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중간 물떼기는 논 상태의 토양을 밭 상태로 전환시켜 토양 중의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로 변화시켜서 질소의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깊이(cm) 효 과

참새끼칠때 얕게 댈 것 2~3 새끼치기 촉진

헛새끼칠때 중간 물떼기(이삭 패기 전 40 ~30일

전, 5~10일간)

0 헛새끼치기 억제, 유해물질

제거, 쓰러짐 방지

이삭 들때 물 걸러대기(이삭패기 전 30~ 이삭팰

때, 3일 관수 2일 배수)

2~4 뿌리활력 증대, 유해물질 제

거 촉진

이삭 팰때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받이 촉진

여물때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3 여뭄 촉진, 뿌리기능 유지, 유

해물질 제거

물때기때 완전물떼기 (이삭패기 후 30~35일 전․
후)

0 품질 양호, 농작업 편리

병해충 방제

벼멸구 성충(좌) 및 약충(우)  흰등멸구  혹명나방 성충(좌) 및 유충(우)

과잉흡수를 억제하여 헛새끼 치기의 발생을 억제한다.

벼의 지상부를 강건하게 하여 쓰러짐 저항성을 증대시킨다.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와 피해를 주는 비래해충으로 6월 16일부터

목초, 옥수수, 벼 등에 유충이 확인되어 6월 30일 기준 전국 72개 시·군에

844ha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벼멸구․흰등멸구가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볏대에 알을 낳는 시기이므로 중국 주 비래지역인

광동, 광서지역의 벼멸구 초기 밀도가 낮아 방제를 하지 않았지만 수확시기인 6월 하순∼7월 중순 벼멸구

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로 비래할 경우 피해 예상됨

혹명나방은 6월 하순 현재 국내 유아등 채집량이 작년과 유사하게 낮지만 논을 살펴보아 포장에 피해 잎이

1~2개정도 보일 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최대 비래일 기준으로 7월 상순경까지 유충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됨

목초지나 옥수수 포장 등 기주식물 재배지역을 수시로 정밀예찰하여 유충이
발견되면 적용 약제로 즉시 방제한다. 멸강나방 가해모습

비래해충은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볏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아 발생이 많으면 적용약제로 방제한다.

막대기로 벼 포기를 쳐서 나방이 나는 모습을 보거나 유충 피해인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증상이 보이면 발생 초기에
방제한다.

잎도열병은 최근 가뭄으로 인해 토양이 건조한 상태로 지속된 논의 경우

벼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주의가 필요함. 앞으로 장마로

연속 강우가 지속되면 호평벼, 일품벼 등 도열병에 약한 품종과 잎색이

짙고 잎이 늘어진 논 등에서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열병에 약한 품종 : 화성벼․청아벼 등(중생종), 추청벼․일품벼․일미벼․
새일미벼․신동진벼․호평벼․청담벼․진백벼 등(중만생종)

잎집무늬마름병은 웃자라거나 분얼이 많아 공기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논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벼가 침수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방제를 실시한다.

잎도열병 병징
전년도에 병 발생이 많아 균핵이 많이 잔존하던 논이나 웃자란 조생종 포장은 도열병과 동시방제를 추진한다.


